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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월도어리굴젓은일반굴젓에비해육질이단단하고,오돌오돌한식감에다굴특유의바다내음이풍부

한게특징이다.

◇무학대사그리고어리굴젓

무학대사(1327~1405 고려 충숙왕 14년~조선

태종5년)와어리굴젓은어떤인연이있을까?

서해 조수 간만의 차이로 밀물 때는 바다에 떠

있는모습이고,썰물이면뭍과바다길이연결되는

신비스러운섬인간월도간월암(看月庵). 무학대

사가수도하던중 달을보고도를깨우쳤다며그

가이름붙인암자다. 서산9경중 3경으로평소에

도많은관광객이찾는명소다.

무학대사가태어난곳은간월암과멀리않은현

재서산시인지면애정리다.이곳에는무학대사탄

생과정등이담긴기념비가있다.

기념비에따르면만삭인채씨가서주관아로끌

려가던중이곳에이르러길옆우물가에서아기를

낳았는데,그가무학이다.채씨가우물주변아득한

곳에아기를뉘인뒤쑥을뜯어서덮어주고관아로

끌려갔다가다시돌아와보니학이아기를품고있

다가날아갔다는내용이기념비에있다.

무학대사는고려의국운이기울무렵태조이성

계를도와조선왕조를개국한공으로태조가등극

하자왕사가된다. 한양천도를주도하기도했다.

역사적기록은없지만무학대사가태조이성계에

게간월도어리굴젓을진상했다고구전된다.

대표적역사적기록은세종실록45권에중국사

신이궁중에서사용할해산물을요청하자진상품

인굴젓3병을보냈다는기록이있다. 세종대왕도

어리굴젓을즐겨한것으로전해진다.당시에는고

춧가루가없었기때문에현재의고춧가루가가미

된붉은어리굴젓이아닌소금으로염장한어리굴

젓이었을것으로예측된다.

◇어리굴젓이름의유래

서산은예전부터바다의우유로불리는굴생산

이많았던곳이다.그러나바다에서자연산으로딴

생굴을다소비할수없었기에이를저장할수있

는유일한방법은소금에염장을한젓갈로만드는

것이었다.전국에서굴로젓갈을만든곳은서산이

유일했다.그젓갈이어리굴젓이다.서산이어리굴

젓고장이된이유다.

어리굴젓이름의유래는명확하지않다.고춧가

루로양념을하기에먹었을때입안이 얼얼하다

고해서어리굴젓이라는설이있다. 이곳굴의크

기가작기때문에 작은 , 다자라지않은이라는

뜻을지닌 얼=어리라는접두사가붙여졌다는설

도있다.짜지않게담근김치를 얼갈이김치라부

르듯짜지않게담근젓갈을 어리젓이라는데서

간을심심하게담근굴젓이라는얘기도있다.

◇간월도굴

간월도굴은조수간만의차이로생겨난갯벌과

알맞은햇빛에서성장하기때문에색깔이검고,알

이작은게특징이다.

간월도갯벌은작은자갈부터큰바위까지많은

돌이있는데, 이러한돌에붙어있는굴은 24시간

밀물과썰물에노출, 크게성장할수없는조건이

다. 그러나이굴은물날개(굴에나있는명털)가

잔잔하고,그수가많아사이사이에고춧가루양념

이속까지잘배어리굴젓특유의맛을낸다. 그만

큼간월도어리굴젓은일반굴젓에비해육질이단

단하고,오돌오돌한식감에다굴특유의바다내음

이풍부하다.

이곳주민들은간월도앞바다에서이맘때쯤부

터내년 3월까지 굴을 캔다. 조새(돌이나 바위에

붙어자라는굴을따고, 그안의속을긁어내는데

쓰는 연장)를 이용해 굴을 따고, 바구니에 담는

다.물이빠지는썰물에굴따기작업을하는데하

루평균5~6시간정도다.간월도어촌계원60여명

이딴굴은어리굴젓생산공장에판매된다. 지난

해어리굴젓생산공장이어촌계원들에게매입한

굴은30t에이른다.

◇간월도굴부르기군왕제

굴은이곳주민들의주요소득원중하나다.어리

굴젓과함께영양굴밥이 유명하다. 그러기에 매년

굴풍년과마을의안녕을기원하는제를올리고있

다.매년정월대보름에 간월도굴부르기군왕제를

한다. 100여년전부터이어진민속제례다.

특이점은마을남성들은제례에참여할수없다

는것. 바닷물의만조시간에맞춰소복을입은부

녀자들이풍악과함께깃발을앞세워머리에굴을

담은소쿠리를이고제의식을알리는거리행진을

시작한다. 굴을 캐는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탑인

간월도어리굴젓기념탑에이르러옹기종기앉아

굴을 따는 작업을 시연한다. 용왕에게 제를 올린

뒤부녀자들이징, 북, 꽹과리를두드리며바닷가

로몰려가춤을추면서굴밥을바다에뿌리고한바

탕놀이로끝을맺는다.

◇어리굴젓 명인 무학표 간월도어리굴젓 유명

근대표

어리굴젓도명인이있다. 해양수산부대한민국

수산전통식품명인 6호이자 서산시어리굴젓제

조명인인무학표간월도어리굴젓유명근대표.

유대표가강조하는어리굴젓은전통방식그대

로다. 그는어리굴젓전통지킴이를자처한다. 간

월도어촌계에서생산한굴전량을비롯,인근까지

엄선한굴만매입한다.이렇게사들인굴은해마다

150t정도다.

어리굴젓을만드는방식은의외로복잡하지않

다. 매입한굴을깨끗하게세척을하고, 천일염으

로염장해일정온도에서 10일간의숙성기간을거

친다. 2차세척을한뒤태양초고춧가루로버무리

면끝이다.고집스럽게전통방식을고수한그에게

명인의수식어가붙었다.

유대표는매콤새콤하면서도톡쏘는탱글탱글

한맛이어리굴젓의자랑이라고엄지척이다.몇해

전부터는해외로눈을돌렸다.어리굴젓세계화를

위해해외시장개척에나서미국, 유럽, 아시아등

세계곳곳에어리굴젓을보내고있다.

유 대표는 간월도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 보니 극한을 이겨낸 이곳 굴은 비록 크기는

작지만향은어느곳의굴보다강하다. 당연히영

양분도많고맛도좋다며 굴을발효시켜고춧가

루만을넣어만든어리굴젓은서산이만든세계적

인위대한음식이라고강조했다.

무학표 간월도 어리굴젓은 전화(041-662-

4622)나인터넷홈페이지(muhakpyo.net)를통

해확인할수있다. /대전일보=박계교기자

/사진=서산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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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께진상했던맛그대로 간월도어리굴젓

충남서산시부석면간월도리주민들은간월도앞바다에서이맘때부터내년3월까지조새로굴을캔다.

황해바다석화야!석화야!물결타고달빛따라

간월도로모여라. 황해바다석화야! 석화야! 이굴

밥먹으러간월도달빛따라모두모여라석화야

… 매년정월대보름이면충청남도서산시부석면

간월도부녀자들은소복을입고,이노래를부르면

서특산품인 굴을위한제를올린다. 간월도굴

부르기군왕제다. 굴 풍년을바라는지역민들의

간절함이담긴다.옛부터이곳지역민들은이굴로

어리굴젓을담가먹었다. 조선시대임금님께진

상될만큼유명세의명맥이긴 간월도어리굴젓

이다.어리굴젓은서산시가자랑하는 9미(味) 중

하나다.

무학표간월도어리굴젓유명근대표.

자연산생굴소비어려워젓갈로담가

어리굴젓 얼얼하다 어리다서유래

천일염으로염장한굴10일간숙성

깨끗하게씻어낸후고춧가루양념

단단한육질오돌오돌한식감일품


